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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동향 ) 2022.2.1. “데일리NK” 보도

 ❍ 북한 요소난 지속… 비료 부족→생산량 저하→가격 급등 악순환

요소 대란으로 인해 국내 비료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북한도 이와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료인 요소 부족으로 인해 비료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가격이 크게 올라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1일 데일리NK에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 봉쇄 이후 계속해서 원자재

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무기질비료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질산질 비료의 주원료인 요소와 염화암모늄, 질산암모늄 등 비료를  

만들 때 쓰이는 다른 원료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 때문에 요소 수입을 대부분 중국

에 의존했던 국내 비료 업계에 큰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 요소 수입을 대체로 전적으로 중국

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도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북한의 대표적 비료 생산 공장인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가 수입 원자재 

부족으로 생산량이 급감했다. 여기에 원자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을 중단해야  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맴돌았었다.

 
현재 상황이 그 당시보다 더 나아진 것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

의 설명이다.

북한 당국이 요소난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내렸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모습이다.

또한, 중국발 요소 대란은 북한의 곡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비료 원자재 가격 폭등은 전반적 곡물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줬다”며 “비료  

가격이 올라 농업생산에 필요한 비료공급이 감소했고 이 때문에 수확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이

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올해 비료 가격은 지난해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반적 농장

들이 요소비료를 주로 사용하는 현황에서 요소 부족은 계속해서 농업생산에 영향을 줄 것으

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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